
친환경 시설 감귤원에서 천적(깍지무당벌레) 활용 

귤애가루깍지벌레 방제방법

친환경연구과 농업연구사 박정훈

깍지벌레류는 친환경 감귤 재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해충 중 하나이다. 유기농업자

재를 살포해도 방제가 어려워 친환경 재배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. 귤애가루

깍지벌레는 특히 시설 감귤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내용에서는 약제 살포를 대체

할 수 있는 천적을 활용한 방제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.

1. 귤애가루깍지벌레는?

귤애가루깍지벌레는 노린재목 가루깍지벌레과에 속하는 해충이다. 감귤나무의 수액을

흡즙하고 분비물로 그을음병을 발생시켜 피해를 주며 시설재배에서 발생이 많다. 다른 깍

지벌레와 달리 다리가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어 약충부터 성충까지 모두 이동이 가능하며

진딧물 등 해충 피해로 오그라든 잎이나 바닥과 가까운 가지에서 많이 발생한다.

귤애가루깍지벌레 피해 모습

2. 천적 사용이 필요한 이유는?

물에 희석해 살포하는 기존 유기농업자재들은 귤애가루깍지벌레에 대한 방제 효과

가 낮아 여러 차례 살포해야 한다. 또한 방제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

리가 필요한데 많은 노동력과 방제 비용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방제가 어렵다. 비교적

가격이 저렴한 기계유 유제나 석회유황합제도 저온기 이후로는 시설 내부의 높은 온·

습도로 인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속해서 살포하는 경우 나무의 수세 약화 등

부작용 우려도 있다. 반면, 천적(깍지무당벌레)은 천적에 해로운 약제의 사용을 피하

면 1회 투입으로 연말까지 깍지벌레에 대한 밀도억제 효과가 지속된다.



유기농업자재 살포 후 모습(3일차)
(방제 효과가 낮아 여러 차례 살포가 필요함)

3. 천적(깍지무당벌레)을 활용한 방제방법

가. 깍지무당벌레는?

깍지무당벌레는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천적 곤충으로 가루깍지벌레류의 생물

적 방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식성 천적이다. 깍지무당벌레의 유충은 하얀

솜털 같은 왁스 분비물로 덮여있으며, 성충은 머리와 후부가 황갈색~주황색인 모습이

특징이다. 활동 가능 온도는 16~33℃이며, 최적온도는 22~28℃이다. 알에서 성충까지

성장하는데 약 26일이 걸리며, 암컷 성충은 하루에 5~10개씩 총 200여개의 알을 산란

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유충 번데기 성충

나. 깍지무당벌레의 사용 방법

- 투입시기: 4월 중순~8월 중순

· 봄철 시설 내부 평균온도가 16℃ 이상 올라가면 투입 가능하며 가을철 온도가

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8월 중순 이전까지 투입

· 가루깍지벌레류 발생 가지 비율이 5~10%일 때 투입

- 투입량: 10a(300평) 당 300~600마리(깍지무당벌레 성충)

- 투입방법: 귤애가루깍지벌레 발생이 많은 곳 중심으로 잎 위에 털어서 방사



- 정착확인: 투입 후 10~15일 사이 유충의 발생을 확인

· 투입된 깍지무당벌레가 산란한 알은 4~5일 후 부화하는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

크기가 될 때까지 10~15일 소요

※ 천적(깍지무당벌레)은 ㈜경농, 코퍼트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고 있음

다. 방제 효과

깍지무당벌레는 살아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봄에는 비교적 번식 및 포

식 속도가 느리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빨라진다. 화학농약과 달리 방제에는 긴 시간이

필요하지만 1회 투입으로 장기간 방제 효과가 유지된다.

깍지무당벌레를 이용한 귤애가루깍지벌레 방제효과

깍지무당벌레 귤애가루깍지벌레가 방제된 모습

라. 깍지무당벌레 사용시 주의할 점

 - 귤애가루깍지벌레의 발생을 확인하고 투입한다.

· 깍지무당벌레는 귤애가루깍지벌레의 알 옆에 산란하는 것을 선호하여 귤애가루

깍지벌레가 발생하기 전에 투입한다면 초기 정착률이 떨어질 수 있음

 - 여름에는 시설 내부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



· 33℃ 이상 고온 조건에서는 천적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하우스 밖으로 피난할

우려가 있음

- 천적을 이용한 방제는 화학농약과 달리 방제까지 시간이 필요하다

· 천적 투입 후 방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충분한 시간(3주 이상)이 필요함

- 천적에 해로운 자재 사용을 피한다

· 님, 고삼, 데리스, 제충국 등 식물추출물 자재는 깍지무당벌레에 대한 독성이 높

아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사용함

· 귤애가루깍지벌레가 충분히 방제된 뒤에도 깍지무당벌레에 의한 지속적인 밀도

억제 효과가 있는데 약제 방제를 하면 깍지벌레가 재발생할 우려가 있음

- 천적 투입 후에 정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

· 만약 천적의 정착률이 낮아 귤애가루깍지벌레의 밀도가 높아졌다면 약제 방제

후 밀도를 낮추고 천적을 재투입함

※ 깍지무당벌레와 동시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

대상 병해충 자재명 비 고

병해

더뎅이병 구리제, 석회유황합제

유충·성충에 저독성

검은점무늬병 구리제, 석회유황합제

궤양병 구리제, 석회유황합제

해충

응애류 석회유황합제, 사막이리응애 등

진딧물류 풀잠자리류, 진디벌류, 무당벌레류 등

총채벌레류 미끌애꽃노린재, 토양이리응애류

나방류 Bt제, 곤충병원성선충제

응애류

기계유유제, 파라핀유 성충에만 저독성진딧물류

깍지벌레류


